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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

김 민 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성범죄 사례에 대한 정보

나 사진을 쉽게 제공받게 되어 성범죄자 대한 인식은 실제와 비교하여 왜곡되어 있을 가능

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을 파악

하고 공식 범죄 통계와 비교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과 실제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서울 및 충청권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이미지 및 일반적인 인식, 성범죄

자에 대한 특성, 성범죄자의 성향, 그리고 성범죄자의 유년시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성범죄 및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식 범죄 통계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범죄자, 고정관념, 범죄통계, 대중매체, 형사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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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매체로부터 집중적으로 주목 받

고 있는 범죄 유형은 아동 대상 성범죄 및

강간사건과 같은 성범죄이다. 특히 아동 관련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1997년 대비 2007년

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지태,

2009). 또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에 대

한 언론 보도는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가니’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이 증가하였다. 이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 신

상공개 제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도입과

같이 관련법 개정이나 형사사법절차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범죄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데 특히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일탈 행위

의 구분, 규범 안정화, 행사사법기관에 대한

직무 감시와 같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홍

지아, 2009). 반대로 형사사법절차나 범죄에

대해 매우 왜곡된 모습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범죄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침해, 모방범죄

가능성 증가, 형사절차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역할

도 한다(고비환, 2012; Hans & Dee, 1991).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얻게 되는 범죄에 대한 정

보는 범죄자의 이름, 성별, 성장배경, 가족관

계, 직업, 소득수준, 취미 및 여가 활동과 같

은 인적사항들이 대부분이다(박보라, 2007). 언

론 보도를 통해 제공되는 범죄나 범죄자에 대

한 정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경험이나 믿음을 토대로 선택

적으로 처리되어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하고 고정관념적인 내용을 유지하는 도구

로 사용된다(김민지, 2012). 결국 사람들은 언

론 보도를 통해 범죄유형에 따른 특정한 이미

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나 재판과 같은 형사사

법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일반적인 범죄자

나 성범죄자와 같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인

식, 그리고 그들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

는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실제 범죄 통계와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앞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

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정관념적인 인식

내용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범

죄자에 대한 인식이 실제 성범죄자들과 얼마

나 차이가 있는지 범죄 공식 통계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영역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영향

범죄보도는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수사 내용과

과정, 판결, 피의자나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만평, 사설, 대담, 평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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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이승선, 김연식, 2009).

박보라(2007)는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다섯 건

의 강력범죄에 대한 신문의 보도 내용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총 보도내용의 50%이상이 용

의자나 범죄자의 이름, 성별, 성장배경, 가족

관계,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역, 그리고 여가

활동 및 취미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성범

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비정상적인 면

을 과도하게 강조하는데 소아기호증, 싸이코

패스, 정신이상자 등의 병리적 인물로 묘사되

고 있다(양정혜, 2009). 또한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범죄피의자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

지만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

방 등의 공익성을 내세워 범죄피의자의 얼굴

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강호순과 김길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원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된 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의거하여

몇 가지 요건1)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피의

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국가법령정

보센터, 2011). 이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정보

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도의 내용이 유죄 판결

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 범죄 관련 심층 보도가 빈번해졌다는

점, 인격침해를 동반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1)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

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2)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이다.

는 점,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

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승선, 김연식, 2009; 홍

지아, 2009).

미국의 경우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흑인 범

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미국사회에서

지속되어온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합되어

흑인은 백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고 생각하고 더 두려워한다(Dixon & Maddox,

2005). 또한 일반적인 TV 프로그램을 시청하

는 경우보다 범죄를 많이 다루는 TV 프로그

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소수 인종에 대한 범

죄 관련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geer, Lubbers, &

Scheepers, 2000). 한국에서도 범죄보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수록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

고 인근지역이 범죄보도에 노출이 많이 될수

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며 범죄피해

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김연수, 2006; 박순진,

2012). 예를 들면, 성범죄와 관련된 TV 뉴스를

많이 접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에게도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손현

정, 이종혁, 2012). 실제로 범죄발생에 대한 공

식통계나 범죄피해조사 결과 범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 가능성

을 주관적으로 높다고 지각할수록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

성폭행이나 폭력적인 강간 사건과 같이 사회

적으로 파국성이 큰 사건들에 대한 언론 보도

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성범죄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론

하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의 오

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성범죄의 존재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성범죄를 더 두려워하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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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느끼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는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정승민,

2011).

고비환(2012)은 미디어를 통해 범죄가 왜곡

되게 전달되어 범죄자들을 악마화하고 국민들

의 불안을 증가시켜 중형주의를 지지하게 만

들고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중형주의를 지지

하는 법들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

론의 범죄보도는 범죄현상을 반영하기보다 재

구성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인 범

죄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법안들이 과감하게 도입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강동욱, 2009; 김태명, 2011). 실제

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 신상공

개 제도와 같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법들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나 성범죄자 치료 프로

그램도 도입되었다(이수정, 김경옥, 2005). 이

처럼 특정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범죄

나 범죄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증가시키고 범죄가 증가한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관련 정책이나 법안들이 도입하는 기

초가 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

는 경우 인간의 외모가 사회적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왔다.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한 연구 결과 사람들은 동안(baby face)과

성숙한 얼굴(mature face)을 비교적 쉽게 구분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크고 둥근 눈, 높은 눈

썹, 작은 턱은 동안과 관련 있으며 동안인 경

우 성숙한 얼굴보다 더 따뜻하고 너그럽고,

상냥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반면에 책임감이

떨어지고 순진하며 의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Zebrowitz-McAuthur,

1985; Zebrowitz & Collins, 1997). 또한 얼굴의

생김새만으로도 특정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때로는 이러한 판단이 정확할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연쇄살인자, 성폭행범, 무장 강도, 성

직자, 의사, 기술자로 구분하여 “좋은” 사람과

“나쁜”사람을 구분하는 과제에서 판단 정확도

와 평정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armey, 1993). 또한 Valla, Ceci, 와 Williams

(2011)는 실험을 통해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범죄 관련성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을 측정하

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실제 강간범, 폭행범,

방화범, 마약범의 얼굴로 구성된 16개의 사진

과 비범죄자로 구성된 16개의 얼굴 사진을 보

고 각각의 인물에 대해 범죄와 관련된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얼굴 정보만으로도

강간이나 폭행을 저지른 폭력적인 범죄자, 방

화나 마약거래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자, 비

범죄자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강간범

을 구별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여 판단의 정

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때

에 따라서는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경우도 있지만 고정 관념적 판단

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곡되기

쉬워진다. 결국 인간은 외모를 통해 고정관념

을 형성하기도 하고 형성된 고정관념을 바탕

으로 외모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범죄자 여부

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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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도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

였다. 최근에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강간범이나 아동성폭행범과 같은 특정 성범죄

자에 대한 인식 등으로 연구 내용이 점차 세

분화되고 있다. 김민지(2012)에 의하면 범죄자

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강호순, 김길태와

같은 특정 범죄자의 이름,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특정 범죄의 유형, 큰 체격 및 검은색

모자나 마스크와 같은 범죄자의 외모나 복장

을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

대 후반의 남성, 고등학교 졸업, 직업이 없거

나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문제, 음

주 및 약물남용문제가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

절을 보냈으며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

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0대 남성, 일

용노동자, 동종 전과자, 범행 장소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나 계단, 옥상 등을 가장 많이 떠

올렸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박지선, 이연호, 2011).

강간 범죄자의 경우에는 26-30세 남성, 무직,

미혼, 전과 3범, 약물이나 마약사용, 정신장애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박지선, 박인선,

2011).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와 강간범에 대한

인식의 내용은 실제 범죄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이나 경찰관들도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범죄자들에 대

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내용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

범죄자의 개인 정보, 언론에 공개된 특정 범

죄자의 사진을 통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범죄자의 CCTV 화면이나

용의자의 몽타주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사례

가 많아지고 있으며 사이코패스와 같은 전문

적인 용어들도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해졌다.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

진, 범행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범

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 증가와 민감성이 증가

하고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범죄 사례들이

보도됨에 따라 일반적인 범죄자 또는 특정 범

죄자에 대한 인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

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형사사법체계 내에

서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범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형사사법체계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거

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

는 영향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

반인들은 범죄자들은 유색인종, 남성이며 낮

은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

가 있으며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특정한 외모나 복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편

향된 시각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자와 관련하여

인종이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들이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다(Blair, Judd, & Chapleau, 2004;

Dumas & Taste, 2006; Macrae & Shepherd, 1989;

Porter, Brinke, & Gustaw, 2010; Valla, Ceci, &

Williams, 2011). 예를 들면, 뉴스에 제공된 범

죄 용의자에 대한 기억이 잘못된 기억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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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

할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

죄 판결 비율이나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찬, 김혜숙, 2010; Mazzella &

Feingold, 1994; Oliver & Fonash, 2002; Sweeney

& Haney, 1992). 즉, 범죄 수사를 해야 하는 경

찰관,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목격자가 용

의자를 지목하는 경우, 일반인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

해야 하는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

의 경우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DNA 분석을 통해 무죄

를 입증 받은 오판 사례들은 2013년 3월 현재

300건 이상이 된다(Innocence Project, n.d.). 결국

특정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내

용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인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가 범죄 자체가 어떻게 해

석되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론하게 만

든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오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범죄

자들에 대한 중형주의를 지지하게 되며 형사

사법 내에서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결국 범죄자에 대한 인식의 내용

을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외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얼굴에 나타나는 인종적 특징이나

외형, 또는 개인적인 특성과 같이 여러 측면

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범죄자

에 대한 인식을 몇 개의 차원에서 비교적 간

단하게만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내용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해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정

관념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2년 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94.0%가 여성

이고 3.74%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피

해자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7,386

건), 그 다음이 20세 이하(4,979건)와 40세 이

하(2,4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성범

죄 피해가 가장 많은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

을 연구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을 측

정하고자 한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해 떠오르

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언

론을 통해 제공되는 성범죄에 대해 얻은 정

보의 내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통해 얼굴의 특징, 복장, 그리고 전체적인 느

낌들을 가장 쉽게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언론 보도가 실제 성범죄자들에 대

한 인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사건의 경우

성범죄자의 이름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어 실제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기

억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성범죄자의 특성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경우 언론에 공개

된 사진을 살펴보면 짧은 머리, 검은색 모자

착용, 수갑을 차고 있고 붉은 색 또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부산 여

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의 경우 검

은색 점퍼 안에 회색 셔츠를 입었고, 두 눈을

가릴 만큼의 비교적 긴 머리, 검은색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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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바지를 입고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들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나주 초등학생을 납치하

여 성폭행한 고종석의 경우 날카로운 눈매에

검은색 모자, 짧은 머리, 검은색 바지를 입었

으며 수갑을 차고 있었다. 대부분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은 모두 아동 대상 성폭

행 범들이었지만 대부분 검은색 옷을 착용하

고 검은색 모자와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 대

부분이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가능성

이 높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과

2012년 대검찰청에서 발행된 범죄분석에 제시

된 실제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확인하여 성범

죄자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성범

죄 사건들은 대부분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

우 폭력적인 사례들이며 그 내용도 범죄자들

의 개인적인 특징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젊

은 여성들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실제의 모습

보다 왜곡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방법

참가자

설문에 참여한 여대생은 서울 및 충청권 대

학 재학생이었으며 140명이 참여하였으나 불

성실 응답자 및 중복 로그인 사례들을 제외하

고 총 1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

자의 나이는 만 19세세부터 32세 사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21.38세(SD=1.57)세였다. 응답자

들 중에서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20.4%였고 피해경험은 평균 1.10번

(SD=1.04)이었다.

절차

서울과 충청권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

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참가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전공의 여대생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경

우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온라

인 설문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 자동 응답

메일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주의

사항이 제공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설문참

여 동의서가 제시되었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실제 설문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설정하였다. 설문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

분 정도였으며 설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설문

목적에 대한 설명(debriefing)이 제공되었다.

설문내용

성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는 총 네 영역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성범죄

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생각나는 10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 강간범, 성희롱,

데이트 강간범들의 외모적인 특징 다섯 가지

를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순서대로 기술하

도록 하였다. 성범죄의 발생 비율을 다른 범

죄 유형과 비교하기 위해서 폭행, 마약범죄,

금융범죄, 납치, 살인, 재산범죄(절도를 제외한

기물파손이나 재물손괘 등), 절도, 성범죄 중

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순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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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

한 뉴스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묘사

가 얼마나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1점: 전혀

사실적이지 않음-7점: 매우 사실적임), 10개의

장소에서 성범죄를 경험할 가능성(1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점: 매우 그럴 것 같음)

등을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성범죄자의 전반적인 특성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

다. 범죄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0-100%), 성범죄에 관련되는 평균 연령, 성범

죄자의 평균 연령, 범죄자의 평균 신장 및 체

중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의 최종학력, 고용상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 음주 문제, 약물남용 문제가

있을 가능성(1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점:

매우 그럴 것 같음)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

다.

세 번째 영역은 성범죄자들의 성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범죄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장했을 가능성, 약물이나 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격 또는 환경의 영향력 정도(1: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 매우 그럴 것 같음)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범죄자의 지능과

언변능력 및 매력의 정도(1: 매우 낮음-7: 매우

높음), 종교적 성향(1: 전혀 종교적이지 않음-7:

매우 종교적임), 군복무와 결혼을 했을 가능성,

자녀와 애완동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

을 물었다.

네 번째 부분은 범죄자의 유년 시절과 관련

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범죄자가 어린 시절

에 행동적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을 가

능성, 외톨이나 인기인이었을 가능성, 어린 시

절 여러 종류의 양육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

성, 유년 시절 다양한 행동 및 행위들에 참여

했을 가능성(1: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 매

우 그럴 것 같음)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

다. 그리고 설문의 마지막 부분은 설문참여자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

었다.

결 과

성범죄자에 대한 이미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생

각나는 열 개의 특성을 순서대로 서술한 답변

내용을 비슷한 답변들로 묶어 범주화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범죄

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떠오르는 단

어들의 범주는 성범죄자의 특성(26.9%), 특정

범죄 및 범죄자(24.1%), 외형적 특성(14.8%), 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 감정(13.0%), 성

범죄자에 대한 평가(9.3%)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단어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특성

(22.2%), 특정 범죄 및 범죄자(18.5%), 성범죄자

에 대한 평가(13.0%),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감정(11.1%), 피해자에 대한 내용(9.3%)

등이었다. 세 번째 단어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특성(27.8%), 특정범죄 및 범죄자(14.8%) 및 형

사정책 기관 및 형벌(14.8%),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12.0%), 그리고 외형적 특성(11.1%) 등

이였다. 결과적으로 여대생들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변태성욕자, 정신이상자, 심

리적 장애, 사회부적응자, 히키코모리, 사이코

패스와 같이 성범죄자의 비정상적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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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떠올리며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

강간범, 소아성애자와 같은 특정 범죄유형이

나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언론의 주목을 받

은 범죄자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패턴은 첫 다섯 단어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두 범주의 순위는 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여대생들은 성범

죄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성범죄 관

범주 내용

성범죄자의 특성

(26.9%)

변태, 변태성욕자, 성불구자, 정신이상자, 아는 사람, 잘못된 성관념, 심리

적 장애, 사회부적응자, 바바리맨, 싸이코패스,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비

정상적인 사람, 주변사람, 음란동영상을 자주 본다, 이기적, 잔인, 동네 알

던 이웃, 성도착증 환자, 히키코모리, 로리타 증후군, 열등감, 여성혐오, 재

범 위험성, 포르노 노출, 미혼, 성적욕구

특정범죄 및 범죄자

(24.1%)

성폭행, 성폭력, 아동성범죄(자), 강간(범), 범죄자, 살인마,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성희롱, 나영이 사건, 소아성애자, 납치, 스토킹

외형적 특성

(14.8%)

남자, 아저씨, 모자, 마스크, 키가 큰, 평범한 40대 남성, 덩치가 큰, 멀쩡

하게 생김, 작은 키,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모습, 대머리, 야구 모자, 외국

인 노동자, 불안해보이고 초취해 보임, 양복, 우울하고 침울한 얼굴, 기분

나쁜 인상, 수염, 얼굴을 가린 남자, 주위의 눈치를 살핌, 건장한 청년, 강

압적 목소리, 수갑을 차고 있음, 술에 취한, 안경, 할아버지, 검은 피부, 마

른체형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 감정

(13.0%)

무서움, 어둡다, 걱정됨, 분노, 더러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

해가 가지 않는다, 약한 처벌에 대한 분노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

(9.3%)

야만적, 늑대, 집착이 강함, 직장 없음, 폭력적, 힘이 셈, 더러움, 죽일 놈,

짐승, 괴물, 쓰레기, 나쁜 놈, 루저, 동물이나 다름없는 사람, 미친놈, 인면

수심,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환경

(2.8%)

학대, 우울한 가정환경, 왕따, 가난, 열등감, 사회적 고립,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치 당했을 것, 불우한 어린 시절, 가난하고 일자리

없음, 사회적 소외를 받음

형사정책기관 및 형벌

(2.8%)

전자발찌, 처벌, 형량, 화학적 거세, 112, 감옥, 무기징역, 보상, 약한 처벌,

솜방망이 처벌, 성범죄자 알림서비스, 신상공개, 사형, 물리적 거세

피해자 관련

(2.8%)

아동, 트라우마, 어린이, 피해자, 불쌍한 여자, 피해자들의 부모, 장애인,

초등학교,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여자 아이

기타

(3.7%)

어두운 거리, 지하철, 밤, 어두운, 으슥한 곳, 도주, 빨간색, 칼, 대중교통,

Law and Order: SVU, 성범죄를 다룬 영화, 미디어, 성범죄를 다룬 영화, 뉴

스, 과잉보도, 도가니, 성행위, 성기

표 1.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생각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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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영화나 드라마도 떠올리고 있었으며 성범

죄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과 함께 성범죄자의

외형적 특성과 자라온 환경 등을 떠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대생들이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

강간범, 성희롱범, 데이트 강간범등과 같이 특

범죄 유형 특성 내용

소아기호증

전체적 느낌
성인 여성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분위기, 집착이 강함, 변태 같음, 열

등감이 심함, 아이들에게 친절, 친근한 외모

체형 왜소함, 마른체형, 체구가 작음, 뚱뚱함, 짧은 다리, 호리호리함

얼굴
동안, 유하게 생겼음, 긴 얼굴, 웃는 얼굴, 붉은 얼굴, 하얀 얼굴, 다

양한 표정, 후덕한 얼굴, 착하게 생김

눈/눈썹
찢어진 눈, 작은 눈, 매서운 눈, 큰 눈, 다부진 눈매, 날카로운 눈매,

흐린 눈빛

강간범

전체적 느낌

변태 같음, 지저분함, 우울한 분위기, 낮은 자신감, 폭력적, 자기중심

적, 평범함, 지배적인 성격, 어두운 이미지, 주위를 수시로 살핌, 위협

적, 차가운 이미지, 난폭함

체형 건장한 체격, 근육질, 마름, 넓은 어께, 다부진 몸

얼굴
기분 나쁜 인상, 강한 인상, 긴 얼굴, 각진 얼굴, 사각 턱, 큰 얼굴,

무표정, 범죄형 얼굴, 험악한 인상

눈/눈썹 큰 눈, 매서운 눈빛, 강한 눈빛, 작은 눈, 날카로운 눈, 짙은 눈썹

성희롱범

전체적 느낌
지적인 이미지, 직장상사, 아저씨, 소심함, 보통 사람, 높은 사회적 지

위, 능글맞음, 가부장적, 느끼함, 무능력함, 야비함,

체형
뚱뚱한 체격, 배나온 아저씨, 근육질, 작은 체구, 비만, 복부비만, 보

통체격, 작은 체격

얼굴
큰 얼굴, 음흉한 표정, 평범함, 느끼한 얼굴, 둥그런 얼굴, 못생김, 넓

적한 얼굴

눈/눈썹
작고 찢어진 눈, 진한 눈썹, 짙은 쌍꺼풀, 불쾌한 시선, 날카로운 눈

빛, 게슴츠레한 눈, 퀭한 눈

데이트

강간범

전체적 느낌
깔끔함, 고집 셈, 욱하는 성질, 뺀질뺀질, 평범함, 매력적, 쾌남, 젠틀

함, 근육질, 넓은 어깨, 자상한 말투, 강압적인 태도, 돈 많음, 호남형

체형 근육질, 건장함, 다부진 체격, 우람함, 넓은 어깨, 적당한 체구

얼굴
잘생김, 좋은 인상, 준수한 외모, 자신감 있는 표정, 달걀형 얼굴, 강

한 인상, 남자답게 생김

눈/눈썹 작은 눈, 찢어진 눈, 강렬한 눈빛, 짙은 눈썹, 또렷한 눈매

표 2. 성범죄 하위 유형에 따른 외모적인 특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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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범죄자들의 외모적인 특성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표 2에 제

시하였다. 우선 성범죄자 하위유형과는 상관

없이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외모적

특성은 순서대로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체형, 얼굴, 그리고 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성범죄 하위유형과는 상관없이 눈에 대한 이

미지는 대부분 날카롭고 매서우며 작고 찢어

진 눈을 연상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성범죄자

유형들에 대한 외모적인 특성의 내용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의 이미지는 체

구가 작고 왜소하며 흰 피부에 동안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아

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의 경우 가장 처음 떠

오르는 외모적인 특성으로 체형(27.8%), 전체

적인 느낌(20.4%), 얼굴형/얼굴전체(14.8%) 등의

순서였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느낌(25.0%), 체

형(19.4%), 얼굴형/얼굴전체(13.9%) 등이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 느낌 및 얼굴형/얼굴전체(각각

18.5%), 눈/눈썹(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의 경우 전체적

인 느낌이나 체형, 얼굴의 생김새 등을 가장

빈번하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들의 경우에는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

을 갖고 있으며 강하고 매서운 눈빛에 위협적

이고 폭력적인 남성을 떠올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간범의 경우 가장 처음 떠올리는

외모적인 특성은 체형(25.0%), 전체적 느낌

(14.8%), 키(13.0%) 등의 순서였고 두 번째로는

체형(24.1%), 전체적인 느낌(17.6%), 눈/눈썹

(16.7%), 복장/장신구(8.3%) 등이었고 세 번째로

는 체형(15.7%), 키 및 눈/눈썹(각각 12.0%), 얼

굴형/얼굴전체(10.2%) 등의 순서였다. 강간범들

의 경우 체형이나 전체적인 느낌, 키, 눈매 등

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범의 경우에는 뚱뚱한 체격에 가부

장적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장상사와

같은 중년의 남성을 떠올렸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성희롱범의 외모적인 특성으로 가장

처음 떠오르는 내용은 전체적인 느낌(17.6%),

체형(13.9%), 나이(13.0%) 등이었고 두 번째는

체형(24.1%), 얼굴형/얼굴전체(16.7%), 헤어스타

일/색/길이(10.2%) 등이었고 세 번째는 체형

(14.8%), 눈/눈썹(13.9%), 얼굴형/얼굴전체 및

전체적인 느낌(각각 13.0%)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범의 경우 전체적인 느낌, 체형, 얼굴형

및 눈매 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강간범은 잘생기고 매력

적인 호남형의 젊은 남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적인 특

성으로 가장 처음 떠오르는 내용은 전체적인

느낌(23.1%), 키 및 얼굴형/얼굴전체(각각 15.7

%), 체형(11.1%) 등이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느낌 및 체형(각각 20.4%), 눈/눈썹 및 키(각각

12.0%) 등이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느낌

(23.1%), 얼굴형/얼굴전체(13.0%), 키 및 체형

(10.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데이트 강간범

은 전체적인 느낌, 키, 체형 등을 많이 떠올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범죄자 하위유형

별로 떠오르는 외형적 특징의 유형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징 유형의 내용들은 모

두 달랐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얼마나 자

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폭

행, 마약범죄, 금융범죄, 남치, 살인, 재산범죄

(절도가 아닌 기물파손, 재물손괴 등), 절도,

성범죄에 대한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정한

순위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결과 가장 흔한

범죄의 순서는 폭행(M=1.94, SD=1.08),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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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8, SD=1.40), 재산범죄(M=3.77, SD=

2.18), 성범죄(M=3.86, SD=1.47), 금융범죄(M=

4.97, SD=1.72), 납치(M=5.95, SD=1.48), 살인

(M=6.28, SD=1.288), 마약범죄(M=6.63, SD=

1.29)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에 발행된 범

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순서대로 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2)

(323,799건), 절도(281,561건), 폭행(123,304건),

성범죄3)(22,034건), 금융범죄4)(17,501건), 마약

(5,524건), 살인(1,221건), 납치(약취와 유인, 272

건)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납치의 경우는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

이 있었으며 재산범죄와 마약범죄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 범죄를 경험할 가능

성이 가장 높은 장소들로 순서대로 주차장

(M=5.69, SD=1.01), 술집/나이트클럽(M=5.57,

SD=1.23), 공원(M=5.36, SD=1.18), 온라인(M=

5.23, SD=1.61), 집(M=4.86, SD=1.55), 길(M=

4.79, SD=1.46), 학교(M=4.49, SD=1.36), 일터

(M=4.44, SD=1.37), 상점 안 또는 건물과 같

은 사업장(M=4.36, SD=1.46), 휴양지(M=4.14,

SD= 1.39), 고속도로/대로(M=3.69, SD=1.59),

종교관련 장소(M=3.50, SD=1.56), 쇼핑센터

(M=2.71, SD=1.41)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통

계 상 실제로 집(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

대, 4,575건), 노상(2,765건), 유흥접객업소(1,309

2) 사기, 횡령, 배임, 손괴, 장물을 포함하였다.

3) 2012년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에서 강간

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4) 통화 및 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 대부업등

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

융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의

발생건수를 포함하였음

건), 상점 안 또는 건물과 같은 사업장(상점,

창고, 흥행장, 공장, 434건), 사무실(327건), 유

원지(170건), 학교(150건), 종교기관(53건), 고속

도로(14건), 공지(7건) 순서로 많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박업소 및 목욕탕(2,452

건), 지하철(1,227건), 기타교통수단내(552건),

역대합실(435건), 의료기관(138건)에서도 발생

건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대생들은 성범죄가 주로 주차장이나 유흥업소,

공원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 노상, 숙박업소 및 목

욕탕, 유흥접객업소 순으로 나타나 여대생들

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밤(M=6.40, SD=.79), 저녁(M=5.64,

SD=.97), 오후(M=4.32, SD=1.30), 오전(M=

3.64, SD=1.64)이라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성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밤

(45.1%, 7,706건), 오후(17.6%, 3,007건), 새벽

(12.8%, 2,188건), 저녁(9.2%, 1,577건), 아침

(8.5%, 1,446건), 오전(6.8%, 1,163건) 순서로 나

타났다. 실제로 밤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

나지만 오후와 새벽시간에도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

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40.0%, 422건), 밤

(33.5%, 353건), 저녁(14.9%, 157건), 오전(5.9%,

62건), 아침(3.2%, 34건), 새벽(2.5%, 26건)으로

나타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비해 오후,

밤, 저녁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뉴스 미디어에 묘사가 사실적이라

고 생각할수록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묘사도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06)=

.529, p<.01). 그러나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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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스미디어의 묘사(M=4.11, SD=1.27)가 엔

터테인먼트 미디어의 묘사(M=3.50, SD=1.32)

보다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범죄

자에 대한 특성은 표 3에 비교 제시되었다.

범죄분석에 의하면 남성 범죄자의 비율은

76.68%였는데 여대생들도 남성 범죄자의 비

율을 78.66%로 답하여 남성 범죄자의 비율은

실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평균 31.29(SD=7.05)세로 생각

하였지만 실제 성범죄자들의 경우 41-50세가

24.1%로 가장 많았고 15.1%가 26-30세, 그리고

13.2%가 51-60세인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들

의 평균 연령대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에 처음 연관되는

나이는 평균 18.73세(SD=8.55)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들의 나이는 16-18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들의 키는 171cm, 몸무게는 68kg 정

도의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

균남성의 체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범죄자들의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미만, 대학 학사 졸업, 대

학 중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도 고

등학교 졸업/검정고시, 고등학교 미만, 대학

학사 졸업, 대학 중퇴 등으로 학력에 대한 인

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

자들 중에서 대학원 졸업을 한 경우도 생각보

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의 고용상태를 순서대로 시간

제, 실업, 전일제, 자영업, 은퇴를 했다고 생각

하였지만 실제로 전일제나 시간제처럼 피고용

자의 경우 일반 회사원(3,318건)과 일용노동자

(1,229건)가 자장 많은 40%에 가까웠다. 실업

(4,069건)의 경우도 21.6%로 높은 편이었지만

학생(2,777건)의 경우도 14.7%를 차지하고 있

어 여대생들이 인식하는 것 보다 학생의 비율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성범죄

자들이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무직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

은 학생을 포함하여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성범죄자들의 46.4%가 하

류층, 27.3%는 중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정신건강 문

제, 음주 문제, 약물남용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문제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지만 범

행 시 정신이상 판정을 판은 범죄자들은 약

0.3%, 정신박약 0.2%, 기타 정신장애가 약

0.8%로 낮은 반면에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경우가 28.8%였으며 알코올 상용 비율도 8.3%

로 나타났다. 또한 환각물질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범죄자의 성향에 대한 인식

성범죄자의 성향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과

실제 통계와의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누

군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와 비슷

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범

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격적인 요인 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 통계상 성범죄자의 이전 전과가 없는 경

우는 29.6%였지만 46.0%의 경우에는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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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의 인식(SD) 2012년 범죄분석

신체적 특성

남성 범죄자의 비율 78.66% 76.68%

성범죄자의 평균 나이 31.29세(7.05)

소년

16세: 26.2%

17세 27.4%

18세: 26.5%

성인

41-50세: 24.1%

26-30세: 15.1%

51-60세: 13.2%

성범죄와 처음 연관되는 나이 18.73세(8.55)

성범죄자의 평균 키 171.11cm(3.05)

성범죄자의 평균 몸무게 67.74kg(9.48)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21.3% 21.9%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46.3% 23.8%

대학 중퇴 9.3%
중퇴: 1.5%

재중: 3.9%

전문대 졸업 0.9% 3.8%

대학 학사 졸업 20.4% 10.9%

석사/박사 졸업 0.0%
대학원: 2.3%

전문 대학원 졸업(의대, 로스쿨) 0.9%

고용상태

전일제 13.9%
피고용자: 39.7%

시간제 46.3%

자영업 3.7% 12.5%

실업 33.3% 21.6%

학생 0.0% 14.7%

은퇴 1.9% N/A

문제적 특성

정신건강문제 6.36(.87)

범행 시 정신이상: 0.3%

정신박약: 0.2%

기타정신장애: 0.8%

음주문제 5.33(1.11)
범행 시 주취상태: 28.8%

알코올 상용: 8.3%

약물남용문제 4.65(1.23)
환각물질: 0.07%

마약/마리화나: 0.06%

표 3.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특성과 실제 통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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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범이 12.0%였

고 그 다음이 9범 이상인 8.5%인 것으로 나타

났지만 성범죄와 동종 전과인지 여부는 제시

되지 않았다. 성범죄자가 동일한 성범죄를 재

범하는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린 경우

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년 이

내가 23.9%, 3년 이내가 14.8%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다른 종류의 범

죄로 재범하는 경우 3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45.4%, 1년 이내가 16.4%, 2년 이내가 12.5%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할 가능성과 겉모습만보고 그 사람이 성

범죄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

을 때, 변장을 했을 가능성과 약물이나 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지능

과 언변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었지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고 결혼 가능성과 자녀가 있을 가능성,

애완동물을 키울 가능성은 모두 낮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41.5%가 배우자가 있

고 2.1%는 동거 중이며 이혼은 10.5%로 나타

나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성범죄자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인식

성범죄자들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내용 평균(SD)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 6.50(.81)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격 또는 환경의 영향력² 4.94(1.24)

범행 당시 변장을 했을 가능성 4.15(1.74)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4.14(1.61)

범죄행위에 대한 후회 여부 2.44(1.24)

겉모습만 보고 범죄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 2.34(1.27)

지능 4.53(1.134)

언변능력 4.46(1.36)

매력적 2.90(1.53)

군복무 가능성 4.93(1.37)

결혼 3.71(1.27)

자녀 3.44(1.30)

애완동물 3.09(1.53)

¹ 질문은 모두 7점 척도로 측정

² 1점은 전적으로 성격적 요인, 7점은 전적으로 환경적 요인

표 4. 성범죄자들의 성향에 대한 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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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평균(SD) 2012년 범죄백서

그룹 홈 생활(고아원 등) 5.51(1.23) 무부모: 7.4%

별거(친부 또는 친모) 5.27(1.11)

친모와 계부 5.11(1.26) 0.6%

친부와 계모 5.10(1.35) 0.9%

편부 4.93(1.38) 4.5%

편모 4.86(1.46) 12.1%

조부모 4.83(1.39)

위탁부모 4.55(1.34)

양부모 4.55(1.34) 0.5%

친부모(함께 거주) 3.19(1.32) 73.6%

표 5. 성범죄자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

활동 평균 (SD) 활동 평균 (SD)

긍정적 활동 일탈행위

스카우트활동 2.51 (1.18) 약물 사용 4.50 (1.36)

교내클럽활동 2.79 (1.20) 음주 5.33 (1.34)

학생자치회 2.21 (1.13) 다른 학생 놀리기 3.87 (1.51)

우등생 2.81 (1.47) 짓궂은 장난 4.52 (1.51)

영재교육프로그램 2.76 (1.53) 무단결석 4.80 (1.40)

특수교육참여 2.63 (1.38) 집단 따돌림 5.28 (1.39)

소셜네트워크활동 3.43 (1.64)

종교활동 2.93 (1.53)

문자주고받기 3.56 (1.67)

보충학습 3.11 (1.54)

운동 3.68 (1.59)

반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동물학대 5.55 (1.20) 롤플레잉게임 4.92 (1.57)

공공기물파손 4.59 (1.46) 게임하기 5.57 (1.26)

절도 4.47 (1.36) 폭력적, 공격적인

가사의 음악청취
4.92 (1.57)

방화 4.05 (1.58)

수간 3.94 (1.66)

폭력조직활동 3.93 (1.44)

표 6. 성범죄자들이 어린 시절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활동 및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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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자

들은 유년시절에 정신건강 문제(M=6.47, SD=

.77)와 행동적인 문제(M=5.62, SD=1.39)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보았고 이들은

외톨이였으며(M=6.15, SD=.99) 인기(M=2.69,

SD=1.56)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성범죄자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와 실제 통계와의 비교는 표 5에 제시하

였다.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성범죄자들이 고

아원과 같은 그룹 홈 생활, 별거가정에서 양

육되었거나 계부나 계모와 함께 자랐을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친부모에 의해 양육

되었을 확률을 가장 낮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실제로는 미혼 성범죄자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73.6%로 가장 많

았고 편모가 12.1%, 편부는 4.5%였으나 부모

가 없는 경우는 7.4%였다. 성범죄자의 양육환

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성범죄들이 유년 시절에 다음 26개의 활동

들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활동 및

행위들은 긍정적 활동, 반사회적 활동, 여가

활동, 일탈행위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범

죄자들이 유년 시절 참여했던 활동들 중 학생

자치회나 스카우트활동과 같이 긍정적인 활동

들의 참여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였지만 동물

학대, 음주, 게임하기와 같은 반사회적 활동

및 일탈 행동들은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공식 범죄 통계 자료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

능하다. 하지만 이전 연구 결과 동물학대, 공

공기물 파손, 약물복용, 음주와 같은 반사회적

이고 일탈적인 행동들을 시작한 10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더욱 폭력적이고 심

각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

에 여대생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Loeber, Farrington, & Petechuk,

2003).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을 다양한 영역에서 파악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

인된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여대

생들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성

범죄자의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떠올

렸다. 정신이상자, 변태, 성불구자, 욕구를 조

절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 음주문제, 약물남용문제가 많

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범행 당시

주취상태의 비율은 다른 비율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정신이상 판정을 받았거나

기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경우나 약물남

용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매우 낮았다. 이처

럼 성범죄의 대부분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

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

제로는 가족, 배우자, 연인, 친척과 같이 피해

자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

이 매우 높다(고비환, 2012). 둘째, 특정 범죄

자, 범죄 유형, 성범죄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리며 특히 성범죄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유영철, 강호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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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사건, 김길태 또는 사이코패스나 히키코

모리와 같은 용어들을 떠올렸다. 또한 성범죄

의 하위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는 체구가 작고

왜소하며 동안이며 흰 피부를 가지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강간범들은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에 강하고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

으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외모적

인 특성을 기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성,

모자, 마스크, 야구모자, 수갑을 차고 있음, 마

른 체형, 날카로운 눈매 등을 떠올렸다. 셋째,

성범죄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

였다. 주차장이나 공원과 같은 외지고 으슥한

장소를 떠올리거나 유흥업소에서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이나 숙박업소와 같이 주거 및 밀폐 공간에

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들이 성범죄자

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30대

초반의 남성, 보통의 체격,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였으며 대부분은 시간제 직업이나

무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능과

언변 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매

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결혼을 했을

가능성과 자녀가 있을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

하였다. 유년 시절에도 정신건강 문제나 행동

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외톨

이이며 긍정적인 활동 보다는 반사회적인 행

동이나 일탈적 행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높

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공식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40-51세 남성, 범행당시 정신건

강, 알코올 및 약물사용 문제가 있었던 사례

는 매우 낮았으며 회사원과 같이 전일제나 시

간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생의 비율도 생각보다 높았다. 또한 생각과는

달리 결혼이나 동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범죄에 대한 보도는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

및 수감 이후까지 매우 폭넓게 다뤄지고 있으

며 용의자의 얼굴, 성장배경, 가족관계, 소득

수준, 거주지역, 취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

로 제공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언론

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병리적인

인물들로 묘사되어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역할들을 한다. 결국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한 다

양한 정보들은 성범죄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의 내용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성범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에 대한

영화나 언론 보도에 노출되면 이는 성범죄자

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확인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들을

왜곡된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내용은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범죄자

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민지, 2012; 박지선, 이연호, 2011;

박지선, 박인선, 2011).

이처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자극들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고 왜곡되기도 쉽기 때문

에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판단은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범죄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유형의

범죄자들은 특정한 외모를 갖고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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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향된 시각은 경찰관, 검사, 판사, 배심원

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

을 범죄 용의자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재판 결과나 양형판단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이전

부터 갖고 있던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목격하면서 왜곡된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목격

자의 잘못된 지목으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오판 판정을 받은 사례들은

총 오판 사례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5) 이와 같이 경찰관과 같은 형사사법

체계 종사자나 일반인들이 목격자로서 용의자

를 지목하거나 배심원으로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범죄자에 대한 고정 관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을 형사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이나 재판에서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들로 확대하여 고

정관념의 내용이 형사사법절차 내에서의 판단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적 내용이 목격자의 기억회상에 미치

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일반인의 고정

5)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는 미국형사

사법제도의 불의 방지 및 오판 사례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목격자 지목과 오판에 대한 자

세한 내용 및 논의는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다

(http://www.innocenceproject.org).

관념을 벗어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

는 경우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판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종이나 외모와 같은 정보만으로도

유죄 판결의 비율이나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Sweeney & Haney, 1992; Mazella

& Findgold,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형사정책적인 절차의 도입으로 형사사법체

계 내에서 특정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

념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범죄와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

관념적 인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

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였

고 그 내용을 공식 범죄 통계와 비교하여 차

이를 확인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계점도

있다. 우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성범죄

자에 대한 남성들 또는 다양한 여성들의 인식

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

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왜곡된 인식 내용이 대

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나이를 막

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은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위나 나이에 따라 형사

사법절차 내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범죄통계 자료인 범죄분석은 검찰, 경찰, 특별

사법경찰 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

성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지

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범죄사례들도

존재하고 범죄통계가 작성되는 과정에서의 오

류 등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실제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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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황지태, 2010). 하지만 한국에서 공식적

으로 사용되는 범죄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한

국 범죄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료라

고 생각된다.

대중매체가 범죄자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국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사용 되

고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중의 알 권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에

해당 된다(박광배, 2001). 그러므로 범죄피의자

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와 함께 국민

의 알 권리는 내세운 여론의 요구로 인해 이

들의 신상을 공개하려는 태도는 현대판 주홍

글씨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강동

욱, 2009). 결국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형사

정책적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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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d perceptions and images of sex offenders and compared results with National

Crime Statistics in order to explore and identify the stereotype content of sex offenders. A survey was

distributed to and answered by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questions:

general perception and images, characteristics, and childhood of sex offend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ceptions of sex offenders were influenced by mass media and a number of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content of the perceptions and National Crime Statistics. Negative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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